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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현지서 79억 원 규모 수출협약 성과 

 - 대전·세종 비즈니스 매칭데이…4개사 약 79억 원 규모 MOU 체결 -

세종특별자치시(시장 최민호)가 베트남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관

내 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약 79억 원(5,630천 달러)규모의 수출협약

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베트남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.

시는 지난 26∼27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

출을 돕기 위한 ‘2025 대전·세종 비즈니스 매칭데이’를 진행했다.

이번 행사에는 세종시를 대표해 ▲도아협동조합(비누·핸드워시) ▲스

위트바이오(그릭요거트) ▲에스와이코리아(세차용 전동분무기) ▲대명

연마(연마지) 등 4개사가 참여했다.

이들 기업은 베트남 현지 바이어들과 총 34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,

약 79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

뒀다.

먼저 도아협동조합은 전의초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‘도아

숩(DOASUP)’으로 약 39억 원(2,800천 달러) 규모의 수출협약 양해각

서를 체결하며 참가기업 중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.



스위트바이오는 대표 제품인 그릭요거트를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약

18억 원(1,300천 달러)의 수출협약 양해각서를 체결, 베트남 프리미엄

유제품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.

에스와이코리아는 강력한 분사력과 배터리 분리형 방식이 특징인 세

차용 전동 분무기 제품을 현지 자동차 유통사에 적극 홍보해 약 14억

원(1,000천 달러)의 수출협약 성과를 올렸다.

㈜대명연마는 하노이에 운영 중인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를

위한 협력 논의를 이어가며 약 7억 원(530천 달러) 규모의 수출협약

양해각서를 체결했다.

이승원 경제부시장은 “앞으로도 우리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

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